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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한국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의 저

연령화 등이 한국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원인 및 

배경으로 논의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 

실패 경험에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주목하

였다. 아동의 학업과 삶의 영역에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높은

데, 자녀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와 부모의 열망은 성취압

력 및 학습관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와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서 아동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

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1,16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의 학습관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

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주었지만, 학습관여는 정적으로 간접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

대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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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 및 학업 스트레스라는 학업 요인에 주목하여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학업 요인

을 통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 자료에서 총 1,16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에는 부트스트

래핑 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습에 

대한 부모의 참여는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

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간접효과를 보였다. 셋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

도 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정적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의의와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과 보완을 위한 후속연구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 스트레스, 아동의 삶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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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심수진, 남상민, 김은아, 2022)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최근까지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인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성인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아동이 낮은 삶의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은 꾸준히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뒷받침되어왔다(김미숙, 2015). 최근 이루어진 조사들에서도 아동은 국제적 

수준에 미루어보아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염유식, 

성기호, 2021; 심수진, 김은아, 2022).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두었으며, 그들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심수진 외, 2022).

아동의 학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되는 현상은 우리나라 아동이 경험하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학업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10명 중 9명은 고민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고민의 

가장 큰 이유는 ‘공부’였다(통계청, 2022). 이처럼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가령 김미숙(2015)은 국제적 수준에 빗대어 한국 아동의 학업 스트레

스 수치가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였으며, 4개국의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자국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었던 한 조사(김희삼, 2017)에서는 우리나라 응답자들의 81%가 아동･청소년

의 교육을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United Nations(2019)는 우

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제5-6차 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경험

하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스트레스를 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교육 및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저연령화는 최근까지도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이 성행하고(김태주, 2023; 임태우, 2023), 전국 1만 1천 명의 

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국어, 수학, 영어 위주의 사교육을 시작한다는 응답의 비율

이 2/3에 육박하는 것(김지예, 2023)이 그 예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학령기

에 접어들며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맞물려, 이상의 논의들은 아동의 낮은 삶의 만족

도와 관련하여 학업 스트레스라는 학업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 스트레스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보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업적 요인으로는 학업적 실패내성을 꼽을 수 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건설적으로 대처하고 발전해나가고자 하는 경향은 자신의 현재 삶뿐 아니라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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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는 데 자원이 될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

는 존재하나,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험이다(김아영, 1997). 

이러한 경험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건설적인 반응을 가져오기도 하는

데, 실패에 대한 내성은 아동들이 적절한 학업적 도전과제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

하다(Clifford, 1988; 김아영, 1997).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처의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일컬어 

실패내성이라 한다(Kim & Clifford, 1988). 실패내성은 아동의 학업 영역(서미옥, 2018), 

진로(홍국진, 한상철, 2014), 정신건강(김은혜, 조한익, 2021) 등 삶 속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동에게 실패내성은 학업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패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으로 극복하는 역량으로 기능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적 영역에서의 

실패내성은 학업성취(김아영, 1997), 학업에 대한 무기력(김수연, 허일범, 2018), 학교수업 

및 생활 관련 적응 및 참여(김세영, 2016; 김유진, 김종운, 2013; 최효식, 연은모, 2022; 

Mirsadegh, Hooman, & Homaei, 2021; Romano, Angelini, Consiglio, & Fiorilli, 

2021)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이 제시되어왔다. 오늘날 많은 아동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낮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 등을 경험한다는 점과 아동의 삶에 학업이 밀접하고 주요한 영역이라는 

점(아동권리보장원, 2022)을 미루어보았을 때,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적인 실패내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아동 자녀의 학업과 삶의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다.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높은 교육열이며, 이는 자녀가 교육받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자녀

의 학력과 성공을 위한 부모의 욕구와 열망으로 대변된다(성정혜, 김춘경, 2019; 심미옥, 

2017). 더욱이 예로부터 배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영향과 높은 부모의 

교육열은 자녀의 삶, 특히 교육 영역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봉미미, 

김혜연, 신지연, 이수현, 이화숙, 2008; 성정혜, 김춘경, 2019). 이를 반영하듯, 한국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오아름, 신태섭, 2017). 그러나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모의 기대와 관여는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아름, 신태섭, 

2017). 특히,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의 영향은 부모로부터 자녀에

게 학업적 성취압력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봉미미 외, 2008; 오아름, 신태섭,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

의 성취압력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한편, 자녀의 교육 및 학업에 대한 적절한 부모의 관여는 자녀에게 순기능을 한다(이소희, 

2010; 정제영, 정예화, 2015). 부모는 자녀가 유아기일 때 주로 양육과 보호의 역할에 주력하

다가 학령기 이후부터 주로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로 관심이 옮겨간다(김종덕, 2001). 부모의 

학습에 대한 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금경희, 조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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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부모가 행사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는데(김

종덕, 2001), 학습에 대한 관여가 어떠한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금경희, 조영아, 2018; 남필교, 2008). 이에 선행연구들(문은식, 김충희, 

2003; 정제영, 정예화, 2015; 금경희, 조영아, 2018)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돕고, 긍정적 

발달을 이끌 수 있는 부모의 학습관여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모의 학습관여는 

가정 및 학교 내･외를 기반으로 자녀의 학습행동에 대한 존중과 격려, 학습활동을 조력하는 

행동적 차원, 부모교육 참여 등 학교활동을 위한 관계적 참여 등으로 구성된다(금경희, 조영

아, 2018). 부모의 학습관여는 모델링, 교육 등을 통해 자녀의 잠재력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역할구성과 효능감을 이끌어 자녀의 학업과 발달에 관련된다(Hoover-Dempsey & 

Sandler, 1997). 이처럼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 영역과 아동 자녀의 삶에 대한 관련

성이 높을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및 학업 관련 양육방식인 성취압력과 학습관여는 아동

의 학업 요인(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되며, 이는 곧 삶의 만족도와 관련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관심사를 설명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변수 간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부모의 성취압력 또는 학습관여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백미선, 2012; 이뿐새, 2017; 한은수, 2022),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관련성(문세미, 김종백, 2020; 오아름, 신태섭, 2017; 최정은, 

김은하, 2019)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기에 해당 변수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 간 경로 관계에 있어 기존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연결한다

는 측면에서 관련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교육 성과를 높이는 데 주목하고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 또는 학습관여

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로 자녀의 학업적 성취(정제영, 정예화, 2015; 

홍연주, 이지연, 2012), 학업 스트레스(강선모, 심혜숙, 2010; 박서연, 정영숙, 2010; 정영미, 

2021; 최정은, 김은하, 2019) 등과 같이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보다 학업을 잘 수행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는 것(심수진 외, 2022)을 상기하면, 본 연구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로 논점을 이동하고, 기존

의 논의들을 포괄하여 관련 변수 간 경로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변인 간 관계에서 학업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이 매개

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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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변수 간 관계

1)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삶에 대한 태도 및 만족과의 관계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임이 논의되고 있는 맥락에서, 

학업 및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 사료된다. 학업적 성취, 공부에 대한 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녀에게 교육적인 성과를 강요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가하는 양육은 자녀

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안녕감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백미선, 2012; 정선아, 정윤주, 2022; 최유현, 이진화, 2022; 한은수, 2022). 비록 성취압력

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능력 밖의 성과를 지나치게 기대하고 삶에 간섭하

는 양육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김봉금, 권오용, 2021; 

김영민, 임영식, 2013) 또한 상통한 맥락에 있다. 한편, 학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학습 방식 

존중과 같은 긍정적인 학습관여는 자녀의 안녕감과 정적 관계를 맺고(백미선, 2012), 부모의 

교육참여 및 학교에의 참여(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이

뿐새, 2017)과 삶의 만족도(Suldo, Thalji-Raitano, Hasemeyer, Gelley, & Hoy, 2013)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부모로부터 의사결정을 존중받고,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압력을 가하지 않는 양육을 경험할 때,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는 송미라와 

한기백(2015)의 연구 또한 맥을 같이 한다. 이는 학업 영역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 

교육적인 성과를 지나치게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리킨다.

2)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취압력과 학습관여는 각각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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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칠 수 있다. 성취압력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이의빈, 김진원, 2022a; 

이의빈 외, 2022). 또한, 부모의 학업에 대한 압박과 기대는 자녀로 하여금 실수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하고(오아름, 신태섭, 2017), 자녀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개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경험(문세미, 김종백, 2020)하게 하는 등 자녀의 실패내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

다(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자녀의 실패내성을 학업적 영역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연구들(권혜민, 진귀연, 2021; 안태영 외, 2020)에서도 부모의 성취압력적 양육방식은 학업

적 실패내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타율적인 학습 동기를 가진 학생은 자율적 

동기를 가진 학생보다 학업 소진의 정도가 높고 학업적 실패내성 수준이 낮았다는 고홍월

(2012)에 따르면, 타율적 동기라 볼 수 있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모의 압박과 간섭인 성취압

력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이며, 학업적 실패내성을 감소시킬 것이라 유추하게 한다.

성취압력과 달리 자녀의 학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과 조언을 제공하거나, 자녀의 

학습 방식 및 관련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등의 긍정적 관여를 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호적 역할을 한다(이선정, 2019; 이의빈, 김진원, 2022b; 최정은, 

김은하, 2019; Rapheal & Paul, 2018). 그뿐만 아니라, 학업 영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관여는 학업수행 과정에서 자녀가 실패와 역경을 경험할 때 좌절하기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하

게 한다(김예지, 2020; 서지혜, 이종숙, 2014; 안태영 외, 2020).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 

간섭이 아닌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지지는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 및 탄력성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들(유현숙, 선혜연, 2017; Fang, Chan. & Kalogeropoulos, 2020; 

Permatasari, Ashari, & Ismail, 2021) 또한 유사한 맥락의 결과라 볼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는 학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긍정적 관여는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하게 한다.

3)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각각 삶의 만족도에 상이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연은모, 최효식, 2022; 이의빈, 김진원, 2022a; 이의빈, 황신

영, 김진원, 2022; Choi, Lee, Yoo, & Ko, 2019). 학업적 무력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Kim, Shin, & Park, 2023)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한편, 

학업적 실패내성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는 논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의(소유경, 양수진, 2021; 진종임, 김남초, 2017)

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학업적 실패내성은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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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및 안녕감에 긍정적인 기능을 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 수행과정

에서 경험한 실패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김아영, 1997). 따라서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 영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량인 학업적 탄력성 및 효능감과도 유사

한 속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적인 탄력성(Kim & Park, 2020; Turan, 2021), 

학업적 자기효능감(고은, 김혜영, 강희순, 2020; Caleon & King, 2020)은 삶의 높은 만족도

를 이끄는 요인이다. 이상의 논의는 학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반면, 학업적 실패내성은 아동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일부 국내･외의 연구들을 통해 부분적

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학업적 성취에 압박을 

가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 및 행복에 부적 영향

을 미친다(연은모, 최효식, 2022; 이의빈, 김진원, 2022a; 전숙영, 2023). 부모의 학습관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을 조력하고, 학교 내･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의 자율

성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금경희, 조영아, 2018). 학업 정보제공, 선택권 부여 및 격려 

등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최정은, 

김은하, 2019), 학업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양육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인생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킨다(이의빈, 

김진원, 2022b).

다음으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인 실정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을 

다룬 기존 논의들은 주로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왔다(박분희, 

육진경, 김누리, 2013; Chae, Kim, & Chang, 2016). 이에 본 연구의 관심사인 변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유사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압력, 자율성지지 

및 관여 등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경유하여 학업 동기, 학교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김유진, 김종운, 2013; 서지혜, 이종숙, 2014). 또,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

의 탄력성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영민, 임영식, 

2013)를 살펴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지지는 자녀의 학업적 실패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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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탄력성과 관련된다(Fang et al., 2020; Permatasari et al., 2021).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 영역의 탄력성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앞선 논의들은 부모의 성취

압력 및 학습관여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매개하는가?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의 1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 요인들에 대해 추적,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추출법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한 조사이다(육아정책연구소, 2023). 해당 자료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 학업적 요인, 양육방식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모두 조사된 

자료이기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

동패널 12차년도 자료는 만 11세에 해당하며, 총 1,169명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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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측정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의 삶의 만족도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해당 척도는 아동에게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3개의 문항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1=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와 

같았다.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가리키고자, 걱정거리

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역코딩을 진행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647이었다.

2)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성취압력 척도에는 오아름(2017)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아동 연령

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부모

님이 나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를 포함하는 15개의 문항들이 

활용되었고, 값이 클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의 정도가 심함을 가리킨다(1=전혀 

그렇지 않다~5=항상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15개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성취압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96과 같았다.

3)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의 학습관여는 Manz, Fantuzzo and Power (2004)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한국 

초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문항 수 및 내용이 조정된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본 척도는 2개의 

하위 영역, 가정 기반 참여도(10개 문항), 학교 기반 참여도(7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측정 문항은 ‘자녀의 숙제를 도와준다’, ‘자녀에게 학교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본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사-학부모 상담에 참석한다’,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워크숍이나 교육에 참석한다’를 포함하여 총 17개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1=

드물다’~‘4=항상 그렇다’와 같은 4점 Likert 척도로 값이 클수록 자녀의 학습에 대해 가족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해당 17개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5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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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척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학업 스트레스 문항

들이 활용되었다. 해당 척도에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를 포함하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응답범

주는 ‘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와 같다. 문항들을 합산한 점수가 클수록 아동이 인지

하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788이었다.

5)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의 경우, 김아영(2003a), 김아영(2003b)의 AMT 학업동기 검사의 

하위 차원인 학업적 실패내성이 활용되었다.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는 ‘감정’, ‘행동’, ‘과제난

이도선호’라는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실패의 경험 후에 보이는 감정의 

반응의 긍정 혹은 부정의 정도, 실패 경험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학습과제의 난이도에 

대해 아동이 보이는 인지 및 정서, 행동을 측정하며, 응답범주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전혀 아니다’~‘6=매우 그렇다’). 한국아동패널은 조사된 자료를 T점수 체계로 가공

한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6)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다음의 선행연구 검토를 따라 아동의 성별, 부모의 학력과 가구의 소득을 투입

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실패내성 및 학업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선행 논의들(김세영, 2016; 김은정, 이선정, 신효식, 2019; 이의빈 외, 2022)을 토대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0=남자, 1=여자). 둘째, 부모의 학력과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장유진, 이승연, 

송지훈, 홍세희, 2020; 차은주, 2010), 행복(장유진 외, 2020), 학업 관련 양육방식(문은식, 

김충희, 2003; 전춘애, 2013)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를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범주로 더미변수 처리

하여 분석에 투입되었다(0=고등학교 졸업 이하, 1=2~3년제 대학 졸업 이상). 셋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아동의 학업 요인(김은정 외, 2019; 장유진 외, 2020), 행복(장유진 외, 

2020)에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학업 관련 양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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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전춘애, 2013)를 바탕으로 가구소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은 표준화하여 균등화 가구소득으로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생

성한 균등화 가구소득 변수의 왜도, 첨도의 값이 위험수준을 상회하여 상용로그를 취한 뒤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및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따랐다.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변수 간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수

들 간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성취압력

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

성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의 특성 및 변수의 경향

분석 자료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변수의 경향을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아동

의 성별 가운데 남자는 605명(51.8%), 여자는 564명(48.2%)이었다. 어머니의 학력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291명(24.9%),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는 878명

(75.1%)이었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298(25.5%), 2~3년

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는 871명(74.5%)이었다. 로그 균등화가 적용된 가구소득의 평균은 

2.39, 표준편차는 .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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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M(SD)

아동 성별
남자 605(51.8)

여자 564(48.2)

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1(24.9)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 878(75.1)

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8(25.5)

2~3년제 대학 졸업 이상 871(74.5)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2.39(.19)

아동의 삶의 만족도 10.04(1.53)

부모 성취압력 34.78(10.06)

부모의 학습관여 40.15(8.27)

학업 스트레스 6.32(2.52)

학업적 실패내성 54.83(9.73)

표 1

분석 자료의 특성 및 변수의 경향 
(N = 1,169)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10.04, 표준편차는 1.53였다. 독립변수 

가운데 부모 성취압력의 평균은 34.78, 표준편차는 10.06였고, 부모의 학습관여 평균은 

40.15, 표준편차는 8.27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의 평균은 6.32, 표준편차는 2.52

였고, 학업적 실패내성의 평균은 54.83, 표준편차는 9.73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2. 상관분석 결과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

인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성취압력(r =-.19, p＜.01), 학업 스트레스(r =-.42, 

p＜.01)와 부적 관계에 있었고, 부모의 학습관여(r =.09, p＜.01), 학업적 실패내성(r =.38, 

p＜.01)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의 학습관여(r =.07, p＜.05), 학업 

스트레스(r =.35,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업적 실패내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 =-.13, p＜.01). 마지막으로,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r =-.06, p＜.05) 

및 학업적 실패내성(r =.15, p＜.01)은 각각 부적,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4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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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아동 삶의 만족도 1

②부모 성취압력 -.19** 1

③부모 학습관여  .09** .07* 1

④학업 스트레스 -.42** .35** -.06* 1

⑤학업적 실패내성  .38** -.13**  .15** -.47** 1

⑥아동 성별a -.10** -.07* -.03 .05 -.07* 1

⑦모 학력b  .01 -.04  .15** -.03  .00 -.04 1

⑧부 학력c  .02  .01  .14** -.02  .02 -.02 .50** 1

⑨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2  .02  .07* -.00  .05  .02 .29** .25** 1

주1) * p＜.05, ** p＜.01

주2) 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변수명을 축약하여 제시하였으며, 상관계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범주형 변수의 기준범주는 다음과 같음. a ref. 남자, b ref. 고등학교 졸업 이하, c ref. 고등학교 졸업 이하

표 2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3. 경로모형 분석 결과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도출되었다. 우선, 부모의 성취압

력과 학습관여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부모의 성취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쳤다(B=-.011, p＜.05).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이 매개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먼저, 학업 스트레스와 

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B =.091, p＜.001)을 미쳤으며, 학업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B =-.170, 

p＜.001)을 미쳤다. 다음으로 학업적 실패내성의 경우,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140, p＜.001), 학업적 실패내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036, p＜.001).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변수 간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032(95% 

C.I.=-.042~-.023), 총 간접효과는 -.021(95% C.I.=-.026~-.016), 직접효과는 -.011(95% 

C.I.=-.021~-.002)로 나타났으며, 모두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 매개변수별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살펴보

면,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 스트레스를 경유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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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5% C.I.=-.020~-.011)이었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을 경유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5(95% C.I.=-.008~-.003)였다. 두 세부 간접효과 모두 95% 신뢰구

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

은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

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변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아동의 삶의 만족도 ← 부모 성취압력 -.011* .005 -.075

← 부모의 학습관여 .008 .005 .043

← 학업 스트레스 -.170*** .021 -.279

← 학업적 실패내성 .036*** .005 .230

← 아동 성별(ref. 남자) -.210** .080 -.068

← 부 학력(ref. 고졸 이하) .057 .108 .016

← 모 학력(ref. 고졸 이하) -.079 .114 -.022

←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083 .213 .010

학업 스트레스 ← 부모 성취압력 .091*** .008 .363

← 부모의 학습관여 -.024** .008 -.080

← 아동 성별(ref. 남자) .389** .138 .077

← 부 학력(ref. 고졸 이하) -.037 .193 -.006

← 모 학력(ref. 고졸 이하) .026 .195 .004

←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122 .402 -.009

학업적 실패내성 ← 부모 성취압력 -.140*** .030 -.145

← 부모의 학습관여 .184*** .034 .156

← 아동 성별(ref. 남자) -1.553** .549 -.080

← 부 학력(ref. 고졸 이하) .288 .714 .013

← 모 학력(ref. 고졸 이하) -1.102 .755 -.049

← 로그 균등화 가구소득 2.746 1.528 .053

효과분해 Estimate 95% C.I.

부모 성취압력→ 삶의 만족도

 총효과 -.032 -.042 ~ -.023

 직접효과 -.011 -.021 ~ -.002

 총 간접효과 -.021 -.026 ~ -.016

   세부 간접효과

    삶의 만족도 ← 학업 스트레스 ← 성취압력 -.015 -.020 ~ -.011

    삶의 만족도 ← 학업적 실패내성 ← 성취압력 -.005 -.008 ~ -.003

부모의 학습관여 → 삶의 만족도

 총효과 .019 .009 ~ .029

 직접효과 .008 -.001 ~ .018

 총 간접효과 .011 .006 ~ .016

   세부 간접효과

    삶의 만족도 ← 학업 스트레스 ← 부모의 학습관여 .004 .001 ~ .007

    삶의 만족도 ← 학업적 실패내성 ← 부모의 학습관여 .007 .004 ~ .010

* p＜.05, ** p＜.01 *** p＜.001

표의 가독성을 고려해 일부 변수명을 축약하여 제시하였음

표 3 

경로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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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그림의 가독성을 위해 생략하였음,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표 3에서 확인 바람.

그림 1. 경로모형 분석 결과(표준화 계수)

<연구문제 3>은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중심으

로 변수 간 직접적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

며(B=-.024, p＜.01), 학업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부적 관계에 있다(B=-.170, p＜.001). 

학업적 실패내성을 살펴보면,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 방향으로 

영향(B=.184, p＜.001)을 미쳤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B=.036, p＜.001). <연구문제 3>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변수 간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019(95% C.I.=.009~.029), 총 간접효과는 .011(95% 

C.I.=.006~.016)로 나타났다. 이는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한편, 직접효과는 .008(95% C.I.=-.001~.018)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의 상･하한 사이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각 

매개변수별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4(95% C.I.=.001~.007)였으며, 학업적 실패내성을 

경유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7(95% C.I.=.004~.010)이었다. 두 

세부 간접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성취압력과는 달리, 부모의 학습관여의 매개효과가 아동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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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

다. 또한, 그 관계에서 자녀의 학업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나치게 학업 

영역에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의 논의들(최유현, 이진화, 2022; 한은수, 2022)에 의해서 지지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

의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각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자녀의 삶의 만족도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함을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성취압

력은 학업 스트레스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적 성취

에 압박을 가하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

린다는 선행 논의들(연은모, 최효식, 2022; 이의빈, 김진원, 2022a)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성취압력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

다. 이는 자녀의 학업에 지나친 성취를 강요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가하는 양육방식은 자녀가 

학업 영역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건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고, 낮아진 실패내성은 궁극적

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낮추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오아름과 신태섭(2017)에 따르면, 

부모의 성취압력은 특히 자녀에게 실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며, 자녀가 실수에 대해 고찰

을 하더라도 그 실수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거나 도전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

이, 한국 사회의 교육문화를 상기하면, 학업이 중요시되는 아동기의 발달단계에서 높은 교육

열과 사교육의 저연령화 현상, 그리고 과도한 학업 부담이 나타나는 것이 아동이 처한 현실일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아동이 학업적 영역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 탄력적이고 도전적으

로 대처하지 못하게 이끄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결국 아동에게 자신의 현재 삶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

다. 즉, 부모의 교육적 지도를 포함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중요한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업의 어려움과 부담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도

에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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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모의 학습관여와 자녀의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은 각각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각 매개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 

등에 있어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양육방식과 자녀의 인생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를 밝힌 연구(이의빈, 김진원, 2022b)와 상통한 결과이다. 다음으

로, 부모의 학습관여는 학업적 실패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보호적 역할을 하였

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탄력적인 힘을 갖는 실패내

성을 이끌며(김예지, 2020; 안태영 외, 2020), 자녀의 실패내성을 통해 부모의 자율성 지지 

및 관여 등의 양육방식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서지혜, 이종숙, 2014)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즉,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행동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습 과정에 조력하며, 가정과 학교 내･외 관계적 참여 등을 통해 자녀 교육에 

적절히 관여하는 것은 아동이 학업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파편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및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관련 이론적 논의의 확장에 

일조하였다. 특히, 그간의 선행연구들(강선모, 심혜숙, 2010; 정영미, 2021; 정제영, 정예화, 

2015; 홍연주, 이지연, 2012)은 교육의 성과 혹은 학업 적응을 높이는 데에 있어 부모의 

관여 또는 성취압력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주로 교육학 등을 중심

으로 자녀 학업에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아동의 삶에서 학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심수진 외, 2022).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삶의 만족도를 다룬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요인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학술적 관심을 받아 온 학업적 실패내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 또한 기존 연구들(고홍월, 2012; 김세영, 2016; 김유진, 김종운, 2013; 

서지혜, 이종숙, 2014)에서 학업소진, 학습무기력, 학업동기, 수업적응 등 주로 자녀가 학업

을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적 양육방식이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학업적 실패내성을 통해 아동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

는 관련 이론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과 삶의 영역에서 자녀에게 성취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기대

를 가하기보다 학업에 대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지와 관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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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교육에 종속된 자녀의 삶에 부모의 영향

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높은 교육열과 경쟁적인 교육제도 속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적 기대 및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봉미미 외, 2008; 오아름, 신태섭, 2017). 본 

연구는 자녀의 학업 요인(학업 스트레스 및 학습관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의 학업 성취

압력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학업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여와 지원이 

지니는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처럼 학업과 자녀의 삶의 영역에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적 

역할이란 무엇일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된다. 

셋째,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녀의 학업 생활을 관리 및 지도하는 데 있어 학업 

과정의 자율성 지지, 행동적 참여 및 관계 측면의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줄 부모의 학습관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여하고, 학교 내･외의 

상담, 행사, 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의 교육적 참여는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며, 실패내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학습관

여가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금경희, 조영아, 2018).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을 통해 아동의 자율성을 지지하고(김종덕, 

2001), 행동적 관점에서 자녀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고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는데 직접적으

로 개입하는 교육지원 활동이 중요하다(심미옥, 2003). 또한, 교육의 관계적 측면으로 부모와 

교사, 학교, 학부모 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등 가정과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류에 참여하

는 것이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라 할 수 있다(문은식, 김충희, 2003; Kohl, Lengua, & 

McMahon, 2000).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교육지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

율성을 지지하며, 가정 및 학교 내･외의 다양한 교류를 구조화하여 제공하는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적 환경구조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관심을 느끼게 함에 따라 자녀의 학업과 삶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함의에도 다음의 한계 또한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써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 학업적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인과성을 

확립하기에 무리가 있기에 변수 간 시간적 우선순위의 고려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

적 연구설계를 통하여 해당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해 인과성을 확립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종단적 연구설계와 더불어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끈 

아동기의 학업적 실패내성 등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의 탄력성, 대처 방식, 실패내성 등에 어떤 

발달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을 통제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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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압력 및 학습관여, 학업적 실패내성 등은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의 특성상 이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다루기에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 요인, 삶의 만족도 간 관계는 

조심스러운 해석과 접근이 요구된다. 학업성취 수준을 통제할 때,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업 요인,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더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관련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같은 학업성취 수준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

에 있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로분석은 측정변수들의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어렵

다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들은 측정오차를 포괄하는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

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업 스트레스 및 실패내성,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부모의 

학습관여와 성취압력은 각각 상이한 패턴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습관여의 이변량 상관관계의 효과 크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지

만, 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특히 자녀에게 교육적 관심과 기대를 과도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 스트레

스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정인숙, 김정효, 2012).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학습관여 행동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 패턴

에 대한 유형화 고찰 및 성취압력과의 관계성 등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 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후속연구들의 지속

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 

간 인과적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았다.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우 드문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아동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민주, 김가현, 이준우, Vo 

Nhat Huy, 이상민. 2020)가 그 예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축적함으로써 관련 이론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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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arental academic pressure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Lee, Eui Bhin*･Kim, Jinwon**･Kim, Soyu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al academic pressure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focused 

attention especially on the mediating role of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This study used 1,169 cases from the 12th wave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variables, and 

bootstrapping methodology was conducted to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cademic 

pressure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life satisfaction, whil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Second, parental academic pressure had negative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rough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Thir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had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through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This study concluded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Key Words: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academic stress, academic failure tolerance, life satisfaction, PS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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